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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
년 1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2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2022년 09월 6일 현재 
국내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2019 (COVID-19) 신규 확
진자 수는 9만 9,837명으로 누적 확진환자 수는 23,706,477명이
다. 또한, 누적 사망자 수는 27,193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0.08명
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COVID-19 환자의 치명률은 0.11%에 
이른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확진자의 비율은 전 연령 확진자
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82%에 이를 정도로 고
령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다1). 전 세계의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의 
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하며, 
평균값은 1.08%로 우리나라의 10배에 가깝다2). 
    코로나바이러스(CoV)는 외부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징적인 왕
관 형태의 바이러스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의 속이 있으며 
그 중 알파, 베타는 사람-동물 감염 바이러스이고, 감마, 델타는 동
물 감염 바이러스이다. 사람-동물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
지 총 7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감기를 일으키는 229E, OC43, 
NL63, HKU1 4가지 유형의 바이러스와,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
는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있다. 이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로는 
2003년 유행하였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와, 2012년 유행하였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
이러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CoV), 그리
고 2019년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2019 (COVID-19)를 
일으킨 제 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가 
알려져 있다3,4). 

    이 중 SARS-CoV-2는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같은 
속에 속하는 것으로 MERS-CoV가 있다5). 이들은 인수공통 바이러
스로 변이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 잔존에 의한 지속
감염, 지속되는 염증반응, 자가면역반응 등을 보인다는 다양한 연
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6). 이들은 발병 후 5일 이내 전염성이 강
하고,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과 2 m 이내 밀접접촉을 통한 전파가 
주요 전파 경로이며 무증상감염자를 통한 전파사례가 높다7). 또한, 
1∼14일 (평균 5∼7일)의 잠복기를 가진 후 증상이 발현되며 임상
증상의 정도는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 등 다양하다. 세계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표한 변이바이러스
는 5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이다. 이 중 우리나라
에서 크게 유행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하기도 특이도가 높아 호흡
곤란과 폐렴 등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델타 변
이보다 두 배 이상 강한 전파력을 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상기도 특이도가 높아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에 비해 호흡곤란
에 빠지는 경우가 적고, 극심한 인후통을 경험하는 환자가 많은 특
징을 보인다6,7).  
    COVID-19 급성기 환자의 치료는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
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가 이루어지고, 호흡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
행하며,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되었다. 우리
나라는 2021년 12월 27일 먹는 항바이러스 제제인 ‘팍스로비드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를 긴급 승인하였고, 2022년 3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해지면서 3월 24일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몰누피라비르)’를 긴급 승인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
리오 정도만 중증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그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8). 완치율은 특정 기간 동안 재발이 없는 비율로 정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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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COVID-19의 경우 6개월 동안 재감염이 없는 비율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격리해제자수/누적확진자수의 데이터가 아직까지 공개
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COVID-19의 유행 과정에서 COVID-19 진단 검사 상 
음성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SARS-CoV-2에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들의 일부에서는 전염성이 사라지거나, 바이
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숨참, 소화기 장애, 피
로, 브레인 포그 (Brain fog), 후각과 미각 손실 등의 증상이 짧게
는 4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관찰된다9). 
SARS-CoV-2 감염 후 지속되는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5%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10,11). 감염 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 감염 이전에 없던 증
상들이 4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적 건강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
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집중치료 후 증후군 (post-intensive care 
syndrome, PICS)의 경우와 다른 병리적 이해와 치료적 접근이 요
구된다12).  
    이러한 현상에 대해 2020년 3월 이후로 Post-COVID 
Conditions (PCC)13), Post-Acute Sequelae of COVID-19 
(PASC)14)혹은 long COVID15)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보고가 계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16). 2020년 8월 일차 진료기관을 위한 진료지침이 제안
되었으며17), WHO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ies unit에서 
2020년 9월 ICD-10 분류에 U09 Post-COVID-19 Condition을, 
2022년 2월 ICD-11 분류에 RA02 Post-COVID-19 Condition을 
포함하였다18). 그 의학적 정의에 따르면 Post-COVID-19 
Condition은 SARS-CoV-2 감염 가능성 또는 확진 병력이 있는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COVID-19 발병 후 3개월 동안, 최소 2개월 
동안 증상이 지속되며 대체 진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9,20). 최근 메타분석에 의한 전 세계적 long COVID 추정 합산 유
병률이 0.43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0.51, 북미에서 
0.44의 유병률을 보였다. 증상별로는 피로가 0.23, 기억력 문제가 
0.14로 가장 흔한 증상이었다21).   
    한의학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 19 환자의 후
유증을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며22), 2020년 3월 5일에 
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지침 제 2판에서는 ‘회복
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진료지침에서는 급성기 증상이 끝난 
이후의 회복기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
으로 肺脾氣虛證과 氣陰兩虛證의 두 가지 病機와 이에 대한 처방
과 구성 약물을 제시하고 있다23). 
    진료지침에 제시된 두 가지 기준과 처방으로 개괄적인 환자 관
리의 기준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숨참, 소화기장애, 피로, 브레인 
포그 (Brain fog), 후각과 미각 손실 등,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long COVID의 주요 증상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저자들은 새롭게 제시된 바 있는 
long COVID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요 증상들에 대한 한의학적 고
찰과 치료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1. Long COVID의 정의 및 진단기준
    WHO는 long COVID에 대하여 “COVID-19 감염 가능성 또는 
확진의 병력이 있는 개인에게서, 발병 후 3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되며 다른 진단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라고 정의하였다
19). 미국의 질병통제 및 예방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COVID-19 감염 후 4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24), 영국의 국립 건강 및 임상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에서는 “COVID-19 감염 중 또는 후에 발생하는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며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였다25). 또한, 
COVID-19 감염 후 일반적 증상으로 피로, 호흡곤란, 인지기능장애
를 비롯한 다양한 증상들이 포함되며 일상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성 COVID-19 감염 시 나타났던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으며, 회복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증상 자체가 변화하거나 재발할 수도 있다24,25).
    Long COVID의 진단 기준에 대하여서는 필수 기준, 임상 기
준, 그리고 기간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필수 기준과 기간 
기준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세분화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
증상 지속 여부, 인후부 RT-PCR 양성 여부, 항체 검사 양성 여부, 
흉부 X-ray, 흉부 CT 양성 여부, 확진자 혹은 의심자와 접촉 여
부, 집단감염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Confirmed, Probable, 
Possible, Doubtful로 구분되며,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으로 구분된다. 상기한 필수 기준 구분 결과 유증상 또는 무증상에 
해당하고, 임상 기준인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숨참, 
기침, 관절통, 흉통,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의 존재’에 해당하며, 
동시에 중증도에 따라 1∼6주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long COVID-19로 진단한다26).

2. Long COVID의 병리 기전에 관한 3가지 가설
 1) 바이러스의 잔존
    SARS-CoV-2에 감염되면, 위장관, 중추신경계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ACE2) 세포막 
수용체의 높은 발현을 보이는 다양한 장기들에서 높은 바이러스 복
제율로 인한 급격한 세포 손상이 축적되어 비가역적 조직손상을 입
게 된다. 또한 급성 감염기가 지난 시점인 확진 3개월 이후 
RT-PCR 양성 사례가 보고되고, 확진 2개월 이후에 대변에서 바이

Table 1.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for long COVID-19

Clinical 
Category

Clinical 
features

Throat swab 
RT-PCR

SARS- CoV-2 
antibody

Chest X-ray/ 
CT thorax

History of contact 
with 

confirmed/suspecte
d case of COVID-19

Community 
spread

Clinical status of 
previous 

SARS-CoV-2 
infection

Long COVID-19 symptom duration

Symptomatic

+ + ± ± ± ± Confirmed More than 2 weeks in mild disease

+ - + ± ± ± More than 4 weeks in 
moderate/severe illness

+ - - + + ± Probable

+ - - - + ± More than 6 weeks in critical illness

+ - - + - + Possible
+ - - - - +
+ - - - - - Doubtful

Asymptomatic

- + ± ± ± ± Confirmed
Apprearance of symptoms after 2 
weeks of positive RT-PCR or 1 

week of positive antibody testing

- - + ± ± ±

- - - + + ± Probable Apprearance of symptoms after 2 
weeks of positive result or contact

- - - - + ± Possible Apprearance of symptoms after 2 
weeks of contact with positive case

- - - - - + Doubtful Anytime
This table shows the three categories of criteria ; essential, clinical, and duration criteri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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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검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바이러스의 체내 잔존 및 지속 감염
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이 확인됨으로써 long COVID 병리
적 근거가 되고 있다27,28).
 2) 지속적 염증반응 
    바이러스 감염의 급성기에는 Cytokine Storm 혹은 Cytokine 
release syndrome이라 불리는 현상에 기인하는 급격하고 과도한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 저혈압 쇼크나 다발성장기부
전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SAR-CoV-2는 상
기한 급성기를 지난 후에도 긴 시간 전염증성 (pro-inflammatory) 
세포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로 발열, 
피로, 식욕저하, 근관절통, 오심, 구토, 설사, 발진, 저혈압, 발작, 
두통, 섬망(譫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서 흔하지는 않은 특징이다29). 
    COVID-19 확진 후 회복된 환자에게서 조직에 상주하는 대식
세포 (macrophage)와 혈장 내에 존재하는 수지상 세포 
(plasmacytoid dendritic cells, PDCs)의 감소가 관찰되고30), 전염
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들이 염증 조직 내
로 침윤된 채로 유지되며 염증 반응이 지속된다는 보고들이 이어지
고 있다31). 계속되는 염증 반응은 세포기질 손상 등 세포환경의 항
상성을 깨뜨리고, IFN, IL-1β, IL-6, TGF-β 등 염증성 cytokine의 
과다발현과 반응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증가, 
철 관련 대사경로 변화 등을 유발하며, 염증성 단핵구와 호중구 및 
활성화 T세포 등을 증가시켜 면역세포 침윤, 폐 조직 손상 등을 유
발할 수 있다6). 
 3) 자가면역반응
    SARS-CoV-2에 감염된 이후, 면역관용 실패로 인한 면역체계
의 변화, 자가면역항체 증가로 유래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
병, 길랑바렛증후군, 다발성신경염, 항인지질항체 발생 등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경
우에는 코로나 확진 시 경미한 증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적합하던 인터루킨 단백질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사례 또
한 임상에서 볼 수 있다32-34).

3. Long COVID의 환자군 분류
    일부 학자들과 임상가들은 long COVID 환자의 치료 및 관리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환자를 분류하
기도 한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 세포 손상이 환자들
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호
흡기를 비롯한 신체기능이 정상화 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증상들
을 보이는 경우이다. 두 번째 환자군은 오랜 치료 기간에서 비롯된 
PICS 유형인데, 근육약화, 인지기능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
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환자군은 바이러스 감염 후 피
로 증후군 유형으로 근통성 뇌척수염 (myalgic encephalomyelitis, 
ME), 만성피로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 CFS)과 유사
하다. 네 번째 환자군은 잔존하는 염증요인과 환자의 면역체계간 
상호작용 때문에 회복 후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 증후군 유형이
다. 이러한 환자군 분류는 임상현장에서 치료 목표와 치료시기를 
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35). 

4. Long COVID의 주요 증상
    다양한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long COVID 상태는 앞에서 제시
된 3가지 병리기전의 상호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 폐섬유화, 신
경염증, 자율신경장애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6,36,37), 이러한 
병리기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인 숨참, 소화기장애, 피
로, 브레인 포그 (Brain fog), 후각과 미각 손실 등은 짧게는 4주
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9,16). 
 1) 숨참 및 호흡곤란 (Shortness of breath, Dyspnea)
    COVID-19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내피 세포 내부에서 SARS-CoV-2 복제를 통해 폐와 호흡기에 손
상을 일으켜 내피 손상과 함께 강력한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급성 감염을 극복한 환자들의 일부에서는 만성적
인 폐 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 폐포 내에서 일어나는 만성염증 반응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변조직과 혈류로 방출되어지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과 ROS에 의

해 일어난다. 또한, 폐포의 내피손상은 섬유아세포 (fibroblasts)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collagen)과 피브로넥틴 (fibronectin)의 침착
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폐 조직의 섬유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내
피손상, 보체와 혈소판의 활성화, 혈소판-백혈구의 상호작용, 전염
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 정상 혈액응고 경로의 붕괴 및 저산소증 
(hypoxia)은 장기간의 과염증 및 과응고상태를 만들게 되어 혈전증 
(thrombosis)의 위험을 증가시킨다37). 
    또한, Gandhi S 등38)은 SARS-CoV-2의 신경 친화성 및 복제
능력으로 인해 뇌 신경 조직, 특히 뇌간의 심폐 중추 손상이 
COVID-19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뇌간
은 다른 뇌 영역보다 SARS-CoV-2에 대한 수용체인 ACE2를 더 
많이 발현하며, 뉴런은 거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
간 기능 장애는 오래 지속되어 long COVID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경 및 심폐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소화기 장애 (Abdominal pain, Dyspepsia)
    위장관에서는 ACE2 수용체의 높은 발현으로 SARS-CoV-2 
의 복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로 인해 COVID-19 환자의 10∼
20%에서 위장관 기능 저하,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겪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39). 또한 long 
COVID 증상을 겪는 환자의 1/3에서 위장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SARS-CoV-2로 인한 장내미생물총의 붕괴
로 인한 것이며 급성기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후 10∼30일까지도 
COVID-19 환자의 장내 세균 불균형이 보고된다. 장은 면역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장내 세균 불균형
과 만성염증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총
이 장과 뇌의 신경전달 회로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장내 세균 불균
형이 long COVID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위장 및 신경 증상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36).
    췌장에도 ACE2 수용체가 고도로 발현되며 SARS-CoV-2에 
의해 췌장염이 유발될 수 있다. Crook H 등37)의 연구에 따르면 감
염 후 141일에 평가된 COVID-19 환자의 40%가 경도의 췌장손상
을 보였다. 이러한 췌장의 손상은 설사, 발열, 두통 및 호흡곤란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췌장 섬세포의 ACE2 수용체에 의한 손상으로 
코로나 이후 급성 1형 당뇨의 발견이 보고된 바 있으며 지속되는 
전신 장기의 염증 반응은 코로나를 겪은 후 심장병, 당뇨병 등의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피로 (Fatigue)
    SARS-CoV-2가 long COVID 피로를 유발시키는 기전은 중추
요소와 말초요소, 그리고 신경정신학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ARS-CoV-2에 의해 후각뉴런이 손상되어 사상판 (cribriform 
plate)을 통한 뇌척수액 배출에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글림프시스템 (glymphatic system)의 정체가 일어나고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 CNS)안에 독소가 쌓이게 된다. 또한 
전두엽과 소뇌의 신진대사 저하도 COVID-19 환자의 피로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직접적인 바이러스 침입보다는 오히
려 전신 염증과 세포 매개 면역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long COVID의 피로증상으로 연장이 되는지는 확실
하지 않다. 또한,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부정적인 심리상태
와, 사회적 요인도 만성피로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골격근에
서의 SARS-CoV-2 감염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근육
섬유 위축 및 신경근 접합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37).
    미국 CDC에서 2021년 6월에 업데이트한 long COVID 가이드
라인에서는 long COVID 환자의 피로증상은 근통성 뇌척수염 
(ME), 만성피로증후군 (CFS), 섬유근통 (Fibromyalgia), 포스트 라
임병 증후군 (post-treatment Lyme disease syndrome), 자율신
경실조증 (Dysautonomia), 비만세포활성화 증후군 (mast cell 
activation syndrome)과 일부 증상을 공유하므로 이러한 질병 증
상 관리 접근방식이 long COVID 환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
안하였다35).
 4) 인지 및 기억력 저하 (Cognitive problems, Brain fog)
    SARS-CoV-2는 혈행성 (hematogenous) 또는 신경세포 역행
성 신경 침습 경로 (neuronal retrograde neuro-invasive 
routes)를 통해 CNS를 감염시킨다. CNS에의 바이러스 감염 및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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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경염은 길랑바렛 증후군 (Guillain-Barré syndrome) 및 알
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변화 및 신경정신학적 장애와 연관
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SARS-CoV-2
는 혈액뇌장벽 (blood-brain barrier, BBB)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이는 말초 사이토카인 (peripheral cytokine) 및 기타 
혈액 유래 물질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 신경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Long COVID 환자에게서 발생한 뇌간의 만성 염증은 자율신
경계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지장애, 두통, 
수면장애, 현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 
Cytokine Storm으로 관찰되는 전신 염증반응은 신경교세포 (glial 
cell) 활성화와 더불어 뇌에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여 뇌염,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과응고성 
(hypercoagulability) 및 심장색전증, 바이러스 관련 심장손상은 
COVID-19 감염 후 뇌졸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COVID-19 팬데믹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COVID-19에 걸린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증, 불안 및 급성 감염에
서 회복된 후 강박 증상을 포함한 장기적인 정신과 증상을 겪는다. 
또한,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신 건강과 인지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37,40).
 5) 후각, 미각 장애 (Anosmia, Dysgeusia)
    SARS-CoV-2가 속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군의 바이러스들은 
감염 후 후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SARS-CoV-2
는 비강상피의 표면에 주로 분포하는 ACE2와 transmembrane 
protease serine 2 (TMPRSS2)를 통해 유입된다. 바이러스 감염은 
호흡기 점막이나 비강 점막의 ACE2 를 통해 이루어지고, 
SARS-CoV-2의 spike (S) 단백질과 결합하며, TMPRSS2는 
SARS-CoV-2의 S 단백질을 분해시켜 세포 내 진입을 돕는다. 
ACE2 는 후각상피 영역의 sustentacular cell (지지세포, 
supporting cell)의 표면에 주로 발현되기 때문에, 지지세포를 통
한 바이러스 감염 후, 후각상피의 전반적인 염증변화가 나타나면
서, 후각 섬모 (olfactory cilia)를 함유하고 있는 후각수용세포도 
영향을 받아 후각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41,42).
    ACE2 수용체는 구강 점막, 특히 혀에서도 발현되기 때문에 
SARS-CoV-2는 구강 조직으로 직접 침투하는 경로를 가지며, 이
는 세포 손상 및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SARS-CoV-2는 시알산 (sialic acid) 수용체에 결합하여 미각 역
치를 증가시키고 미각 입자가 감지되기   전에 미각 입자를 분해되게 
한다. 미각 장애의 또 다른 가능한 기전은 미각과 후각이 기능적으
로 연결되어있어, 후각 기능 장애로 인해 미각 지각이 감소한다는 
점이다37).
 6) 심혈관계 이상 (Chest pain, Palpitations and/or 
tachycardia)
    ACE2 수용체는 심장에서 고도로 발현되어 SARS-CoV-2가 
직접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며, 그 결과 심근세포의 근절 파괴 및 단
편화, 핵제거, 전사변화 및 강렬한 국소면역 반응이 발생한다. 급성 
심장 손상 및 바이러스성 심근염에 대한 내피 손상, 미세혈전증과 
같은 병리학적 반응은 응고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 저산소
증, 폐동맥압 및 심실 긴장의 증가는 COVID-19를 경험한 사람들
에게서 심장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심장에서의 장기간의 염증
과 세포 손상은 섬유아세포가 세포외 기질 분자와 콜라겐을 분비하
도록 하여 섬유증을 유발한다. 심장에서의 손상뿐만 아니라 ACE2 
수용체가 뉴런에 발현되면 SARS-CoV-2가 자율 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기립성 빈맥 증후군 (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POTS)이 발병할 수 있다37).

5. Long COVID 환자의 한의 진단 분류 및 진료지침
    COVID-19 팬데믹이 2019년에 발생한 뒤 FDA 승인을 받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 까지 한의 치료는 COVID-19의 치료의 
보안대체적 역할을 해왔으며 2020년 초부터 중국, 한국, 일본의 동
아시아 각국에서는 정부 주도 혹은 한의 단체 주도로 임상진료지침
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국가위생건강판공청과 국가중의약관리국에
서 공동으로 반포되는 국가지침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료
방안’이 2022년 현재 제 9판까지 발행되었으며43-45) 제 3판부터는 

한방진료지침도 함께 수록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3월에 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에서 한의진료지침 제 2.1판23)을 발행하
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권고안
46)을 발행하여 임상에서의 COVID-19 치료를 대비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진료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경증형, 중
등형, 중형, 회복기의 단계별로 변증을 달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국가진료방안 제 7판을 바탕으로 살펴 보면 각각의 
증형에 대하여 경증형 8개, 중형 10개, 위중형 8개 회복기 6개의 
변증으로 분류하여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진료지침 제
2.1판에서는 중국의 진료지침을 간단히 소개한 후 의심환자, 경증 
3개, 회복기 2개의 변증으로 나누어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
국의 변증 분류는 Table 2 와 같다.
    중국은 COVID-19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한·양방 
결합치료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COVID-19 관련 중재실험 중에서 
중·서의 결합 연구, 중의약, 중·서의 결합치료 임상시험은 중재 연
구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은 연구결과 유효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처방을 정리하여 국가진료지침으로 발행하고 중·서
의 결합치료를 장려하였다. 대표적인 처방은 連花淸瘟膠囊颗粒, 淸
肺排毒湯, 化湿败毒颗粒 등이 있다43,45,47).

Table 2. Pattern identification of COVID-19 for different severities 
(Chinese guidelines 7th Edition)43,45).

COVID-19 severity Pattern identifications
Chinese guidelines (the 7th edition)

Mild 

Cold dampness obstructing the lung 
Wind-cold assailing the lung
Wind-heat invading the lung 

External cold and interior heat 
Warm pathogen invading the lung
Heat pathogen assailing the lung

Dampness encumbering the exterior and interior
Pathogen invading the stomach and intestines 

Moderate

Warm heat pathogen congesting the lung

Exterior cold and interior heat complicated by 
dampness

Dryness invading the lung 
Cold dampness obstructing the lung

Dampness obstructing middle energizer 
Dampness obstructing the lung

Dampness toxin congesting the lung
Phlegm-heat congesting the lung
Epidemic toxin blocking the lung
Heat pathogen assailing the lung

Severe

Internal block and external collapse 
Toxin blocking the lung

Blazing of both Qi and nutrient 
Toxin flowing through five viscera 

Depletion of essential Qi
Exhaustion of Yin and collapse of Yang

Toxin clouding the orifices
Cold epidemic blocking the lung

Recovery

Dual efficiency of Qi and Yin
Spleen-lung Qi deficiency

Lung-stomach Yin deficiency
Dual damage of Qi and fluid

Liver depression and spleen deficiency
Unclear residual heat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지침에서 COVID-19
의 치료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중국의 淸肺排毒湯을 분석하고 임상
투여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에서 대
체 투여할 수 있는 제제로 葛根解肌湯, 小柴胡湯, 不換金正氣散을 
제시하였으며, 회복기 환자에게는 蔘朮健脾湯 合 生脈散, 蔘朮健脾
湯 合 淸暑益氣湯을 권고하였다23).

Table 3. Korean guidelines of COVID-1923)

Korean guidelines (the 2nd edition)

Mild

Wind-heat invading the lung

Cold dampness obstructing the lung

Dampness-heat obstructing the lung
Severe Toxin blocking the lung 

Recovery
Yang deficiency of the lung and spleen + damage of fluid
Yang deficiency of the lung and spleen + Qi deficiency 

6. Long COVID 주요 증상의 한의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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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숨참 및 호흡곤란 (少氣)
    숨참, 호흡곤란은 少氣에 해당하며 한의학적 변증으로 風寒, 
肺熱, 痰濁, 心血瘀沮 등 발작기 호흡곤란에 해당하는 분류와, 肺
虛, 脾虛, 腎虛, 心氣虛, 心陽虛 등 완해기 호흡곤란에 해당하는 
분류로 나뉜다. 한의 변증에 의해 風寒型에 小靑龍湯, 肺熱型에 麻
杏甘石湯과 降氣湯, 痰濁型에 三子養親湯 合 葶藶大棗瀉肺湯, 心
血瘀沮型에 血府逐瘀湯을 처방할 수 있으며, 肺虛型에 蔘蘇溫肺
湯, 脾虛型에 六君子湯 合 蘇子降氣湯, 腎陽虛型에 八味地黃丸, 
腎陰虛型에 金水六君煎, 心氣虛型에 生脈散과 保元湯, 心陽虛型에 
瓜蔞薤白半夏湯을 처방할 수 있다. 
    Long COVID 환자들에게서 일정 기간 痰濁, 心血瘀沮 등 실
증성 邪氣가 미진한 경우 이를 고려한 처방을 선별하여야 한다48)
 2) 소화기 장애 (飮食積滯, 痰濁內沮)
    많은 long COVID 환자들이 소화불량, 복통, 구역감 등 다양한 
소화기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데 그 중 소화불량, 위완통의 빈도가 
높다. 이의 한의한적 변증은 飮食積滯, 痰濁內沮, 肝鬱氣滯型의 실
증성 분류와, 脾胃虛弱, 脾胃虛寒, 胃陰不足型의 허증성 분류로 나
누어 볼 수 있으며, 飮食積滯型에 保和丸, 平胃散, 枳朮丸을, 痰濁
內沮型에 平陳湯, 旋覆花代赭石湯을, 肝鬱氣滯型에 起鞠丸, 四磨
飮을 脾胃虛弱型에 補中益氣湯, 理中湯, 半夏瀉心湯, 甘草瀉心湯, 
生薑瀉心湯을 脾胃虛寒型에 黃芪建中湯을, 胃陰不足型에 益胃湯 
合 竹葉石膏湯을 처방할 수 있다. 지속되는 췌장 염증으로 인한 소
화불량의 경우 痰濁과 陰虛를 겸한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48). 
 3) 피로 (疲勞)
    Long COVID 환자들이 호소하는 피로는 CFS 환자들의 피로
와는 임상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49), 장기간 피로의 강도와 
반복성이 유지되는 CFS 환자들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의 
강도나 지속시간이 호전되는 특징을 보이는 long COVID 환자들의 
피로는 적극적 한의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로의 한의한적 변
증으로는 氣虛, 血虛, 陽虛, 陰虛型이 있으며, 氣虛型 변증분류에
는 肺氣虛, 心氣虛, 脾氣虛, 腎氣虛가 속하고, 血虛型 변증분류에
는 心血虛, 肝血虛가 속한다. 陰虛型 변증분류에는 肺陰虛, 心陰
虛, 脾胃陰虛, 肝陰虛, 腎陰虛가 속하고, 陽虛型 변증분류에는 心
陽虛, 脾陽虛, 腎陽虛가 속한다. 그 중 肺氣虛型에 補肺湯, 脾氣虛
型에 加味四君子湯, 腎氣虛型에 大補元煎, 心血虛型에 養心湯, 肺
陰虛型에 沙參麥冬湯, 脾胃陰虛型에 益胃湯, 腎陰虛型에 左歸丸, 
心陽虛型에 保元湯, 脾陽虛型에 附子理中湯, 腎陽虛型에 右歸丸을 
처방할 수 있다48). 
 4) 인지 및 기억력 저하 (健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인지 저하 증상을 한의학
적 병증 중 果病, 健忘으로 판단하여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그 
중 건망은 心脾陽虛, 精竭神衰, 心腎不交 등 허증성 분류와, 痰瘀
痹沮의 실증성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心脾陽虛型에 歸脾湯加
味 또는 定志丸을, 精竭神衰型에 人參養榮湯 또는 加減固本丸을, 
心腎不交型에 交感丹 또는 天王補心丹, 六味地黃湯을, 痰瘀痹沮型
에 導痰湯 또는 通竅活血湯을 처방할 수 있다48). 
 5) 후각, 미각 장애 (口淡)
    Long COVID 환자는 후각 장애 또는 미각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口味 이상의 경우 미각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와 특정 미각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로 나뉘는데, 후각 또는 미
각이 저하되는 경우는 口淡에 해당하며, 특정 미각을 강하게 느끼
는 경우를 熱證과 장부허실에 따라 변증 및 치료할 수 있다. 脾胃
虛弱型 口淡의 경우 香砂六君子湯을, 濕沮中焦型 口淡의 경우 藿
朴夏苓湯 또는 三仁湯을 처방할 수 있다. 
    특정 미각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로는 口甘, 口苦, 口酸, 口鹹, 
口粘, 口澁, 口腥, 口香 등으로 분류되는데, 脾熱型 口甘의 경우 
瀉黃散 또는 淸胃散을, 脾虛型 口甘의 경우 益胃湯 合 四君子湯
을, 肝膽鬱熱型 口苦의 경우 龍膽瀉肝湯 또는 黃連溫膽湯을, 腎陰
虛型 口鹹의 경우 大補陰丸 또는 知柏地黃丸을 腎陽虛型 口鹹의 
경우 腎氣丸 合 五味子散을, 肺胃津傷型 口澁의 경우 沙蔘麥門冬
湯을, 肝腎陰虛型 口澁의 경우 滋水淸肝飮을 처방할 수 있다48).   
 6) 심혈관계 이상 (胸痛, 胸部不快感)
    COVID-19 급성기 뿐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가슴 부위 통증 혹은 불편감의 경우 胸痛 또는 胸部不快感으로 보

고 치료할 수 있는데, 한의 변증으로 心血瘀沮, 痰濁壅塞 등의 實
證과, 心腎陰虛, 氣陰陽虛, 陽氣虛衰 등의 虛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心血瘀沮型에는 血府逐瘀湯, 丹蔘飮을, 痰濁壅塞型에
는 瓜蔞薤白半夏湯을, 氣陰陽虛型에는 生脈酸 合 人蔘養榮湯을, 陽
氣虛衰型에는 蔘附湯 合 右歸飮 또는 眞武湯을 처방할 수 있다48). 
 7) 두드러기 (癮疹)
    일부 환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전후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증상으로 두드러기를 들 수 있는데16), 피부발진은 風熱, 濕熱, 寒
濕, 熱毒 등으로 변증할 수 있으며, 風熱型 발진에 加味消毒飮을,  
濕熱型 발진에 淸氣參濕湯 또는 消風導赤湯을, 熱毒型 발진에 犀
角地黃湯을 처방할 수 있다48).

고    찰

    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많은 영역에서 기존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질서 확립을 뜻하는 “New normal”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재유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변이 
BA.5는 인간을 공격한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는 보도
가 나오고 있다50). 
    2년여의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
고, 그 결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전통의약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응을 눈여겨 볼 만
한데, 그들은 국가적 대응의 한 방편으로 중의학을 강조하고, 수차
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처방을 공지하여 질병 치료에 활용토록 하였
다. 물론 한의계에서도 권고안과 지침을 제안하고, 다양한 홍보 활
동을 함으로써 COVID-19의 극복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고
질적인 의료계의 관행과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혀 아직까지 눈에 보
이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COVID-19의 유행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긴 후유증은 long COVID 혹은 post-COVID 
condition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코로나바이러
스에 감염된 후, 지속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의학계와 한의학
계 어느 쪽에서도 특이적인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의학은 
상기한 long COVID의 증상들에 대해 의학과 비교하여 보다 빠르
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의 치료를 위한 진
단 혹은 변증은 바이러스의 변이를 포함한, 분자생물학적 발생 원
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후군이라 불리는 일련의 증상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COVID-19가 가지는 병기와 증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상기도 
감염 후유증 치료의 개념으로 진료 지침에 제시된 두 가지의 虛證
性 病機 (氣陰兩虛과 脾肺氣虛) 만으로 long COVID 환자를 관리
하고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COVID-19를 겪은 후 이전에 없던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6,12), 이는 long COVID가 다른 상기도 감염과 달리 증상
에 있어 경중의 차이가 다양하고,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증상이 발
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ong COVID 다양한 증상들과 중등도의 
차이는 단순 虛證이라기 보다는 虛實挾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SARS-CoV-2의 감염과 전변 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long COVID 환자의 진
단과 치료에 대하여 보다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瘀血과 痰飮 그리고 濕熱의 관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1) 瘀血
    앞에서 상술한 long COVID의 병태생리에서 볼 수 있듯이 
SARS-CoV-2는 ACE2 수용체를 통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
고 각종 미세혈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COVID-19를 겪은 후 
나타나는 다발성 혈관색전증이나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혈관 질
환이 이러한 병리 현상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SARS-CoV-2의 
S 단백질로 인해 심낭염, 심근염과 같은 심장조직의 손상이 일어나
게 되고, 이에 따른 심장기능의 저하 역시 혈전의 원인이 될 것이
라 추정된다. 이에 long COVID를 변증함에 있어 瘀血의 증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혈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에게 瘀血의 증후가 있을 경우 한의 변증을 통해 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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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血瘀, 熱證血瘀, 實證血瘀, 虛證血瘀로 진단할 수 있고, 寒證血
瘀型에 溫經湯을 熱證血瘀에 桃仁承氣湯 또는 犀角地黃湯을 實證
血瘀(氣滯血瘀)에는 血府逐瘀湯, 通竅活血湯 또는 桃仁承氣湯을, 
虛證血瘀에는 桃紅四物湯 등을 처방할 수 있다48).
 2) 痰飮
    SARS-CoV-2는 위장관 내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위장관 기
능을 떨어뜨리고 장내미생물총을 변화시킨다. 이는 脾虛生痰의 기
전으로 장관 내 소화기와 담음 증상을 치료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SARS-CoV-2로 인한 T-cell, B-cell, 비만세포 등 면
역세포의 과도한 반응과 전신의 ACE2 수용체에서 일어나는 전신 
염증반응은 염증과 면역작용의 부산물로서의 ‘痰’의 증상을 진단하
고 치료하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항목이다. 痰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주요 증상에는 기관지 가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肺의 痰飮, 소화기 장애, 피로를 유발하는 脾胃의 痰飮과, 불면증, 
불안장애를 유발하는 心의 痰飮 등이 있다. 
    한의학적 변증에서 痰飮의 진단상 특징은 胸滿하고, 食減하
나, 基色歟古하고, 脈滑하며, 감염 후 보이는 주된 변증으로 風
痰, 寒痰(冷痰), 濕痰, 熱痰, 燥痰, 食痰 등이 있을 수 있다. 담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법을 나열하자면, 風痰에 導膽湯, 寒痰에 溫中
和痰丸, 濕痰에 二陳湯 加 蒼朮 白朮, 熱痰에 大小調中湯, 燥痰
에 加味二陳湯, 瓜蔞枳實湯, 食痰에 正傳加味二陳湯 등을 처방할 
수 있다48,51).
 3) 濕熱
    COVID-19 진단 후 길게는 4개월까지도 환자의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연구52)는 邪氣未盡의 측면에서 long 
COVID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중국 국의대사 周
仲瑛53)에 따르면 COVID-19는 溫病에서 濕熱毒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며 기본변증은 湿困表里，属肺胃同病으로 淸肺化濕의 방법으
로 COVID-19를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中醫에서
는 실제 COVID-19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邪氣未盡 
관점에서 COVID-19의 후유증 역시 이러한 濕熱毒의 특징을 가지
게 되고, 脾의 水濕運化 저하, 濕熱傷脾하여 頭重如果와 蒸蒸發熱 
같은 濕熱病의 양상을 띄게 되므로 치료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적 변증으로는 脾氣虛弱, 脾陽不進, 脾虛水腫, 脾陰不足 
등 虛證과, 寒濕困脾, 濕熱傷脾 등 實證으로 분류되는데, 감염 후 
주된 환자 유형인 濕熱傷脾의 경우 加味茵蔯蒿湯, 茵蔯五笭湯, 疎
風湯 등을 처방할 수 있고, 대표적 虛證 유형인 脾氣虛弱의 경우에
는 四君子湯, 蔘苓白朮散, 香砂六君子湯 등을 처방할 수 있다22). 
    아직까지 long COVID에 대하여 특이적인 치료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Long COVID를 일으키는 병리기전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시되는 다양한 이론
들은 모두 가설로써의 가치를 지닐 뿐, 명확하게 정리되고 채택된 
이론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병리기전에 
관한 여러 가설을 정리하고 소개하여 임상한의사의 long COVID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CDC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
보면, 피로감, 우울, 복통 등 200여 가지 long COVID 증상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권장하고 있으며24), 이를 위해 임상에서는 항히스타
민제, 항산화제, NSAID, Steroid, 항응고제 등 대증적 치료를 시행
하고 있다37). 이는 long COVID 환자의 대응에 있어서 치료의 범
주가 아닌 환자 관리의 범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며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에서 long COVID의 기본적 특성을 감안한 특이적인 치
료법을 제안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상
기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변증으로 군을 분류하고, 痰飮, 瘀血, 濕
熱 등의 요인을 감안한 다음, 주요 증상들에 대하여 제시된 기본적
인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long COVID의 다양한 환자군에 대하여 
개별적이면서도 효율적 치료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상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만들어졌으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2022년 하반기에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long COVID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 상
반기에 ‘Long COVID 치료, 관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
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의계에서도 long 

COVID 환자들에 대한 진료지침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한의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이후 100여 개가 넘
는 세부 변이바이러스 감염 질환들과 그 후유증에 대한 한의 치험
례 보고, 치료법 제안 등의 다양한 연구발표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임상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의 진료지침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상술한 바와 같이, COVID-19 진단 검사 상 음성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일부 환자들에게서 숨참, 소화기 장애, 피로, 브레인 
포그 (Brain fog), 후각과 미각 손실 등의 증상이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관찰 된다. 이러한 증상의 원
인에 대하여 의학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잔존, 지속적인 염증반응과 
자가 면역 반응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리 기전의 핵심인자로 
ACE2 수용체가 거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long COVID에는 
대증요법이 권장될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치료법은 제시되지 않았
는데, 중국의 경우 중의 치료의 원칙과 유효한 처방들을 제시하여 
중·서의 결합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Long COVID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한의학적 변증으로는 脾氣虛弱, 脾陽不進, 脾虛水腫, 脾陰
不足. 寒濕困脾, 濕熱傷脾 등이 있으며, 瘀血, 痰飮, 濕熱의 측면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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